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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약

본 논문은 목회자 사모들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부정적 정신건강 요소인 우울과 긍정적 정신건

강인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. 그 결과 우울은 영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, 심리적 안녕감은 

영적 안녕감과 정적 관계가 있었고, 우울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. 우울과 심

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이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.

Ⅰ. 서론

1. 연구 목적 

  최근 연구 동향 중 하나로 영성적인 차원이 한 개인의 
건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전인적 요소이며, 개인의 탄력
성 증대와 치료적 개입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
차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. 따라서 종교성과 정신건강
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가 진행되었고, 그 결과 종교성과 
긍정적 정신건강은 긍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부정적 정신
건강은 관계가 없거나 모호한 결과를 보였다[1.] 이런 선
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종교성과 정신건강을 더 
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인구변인이나 출판년도 따른 차
이는 없었고, 종교성과 부정적인 정신건강인 불안의 효
과 크기는 유의미 하지 않았고 우울은 신뢰할만한 수준
을 보였다. 반면에 긍정적 정신건강인 주관적, 심리적 안
녕감과의 관계에서는 종교성 종류에 상관없이 높은 정적
인 관계를 보였다[2]. 
 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성과 정신건
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사모들을 연구 
대상으로 선택하여 정신건강이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영
향을 분석하였다. 종교성과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한 
구체적인 연구 변인은 국내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서 가
장 효과크기를 큰 요인들로 선정하여 종교성은 영적 안
녕감을, 부정적인 정신건강은 우울을, 긍정적인 정신건강
은 심리적 안녕감을 선택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. 여
러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해 정신건강 취약한 그룹으로 
꼽히는 사모들의 정신건강 강화가 영적 안녕감 향상을 
통해 더 건강한 목회사역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는지 
알아보고자 한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대상

  한 교단에서 주최한 사모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에서 
온 20대-60대 사모 236명. 

2. 연구절차

  사모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우울, 심리적 안녕감, 영
적 안녕감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
시하였고, 사모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과 영적 안녕감
과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모
의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
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

3. 연구도구

  심리적 안녕감 척도, 우울 척도, 영적 안녕감 척도를 
사용하였다.

Ⅲ. 연구결과

1.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주요 변수들의 차이검증

  일반적 특성(나이, 신앙경력, 목회경력, 지역, 목회 만
족도)에 따른 우울, 심리적 안녕감, 영적 안녕감 차이를 
알아보고자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. 
그 결과 목회만족도만이 검정 결과 유의수준 5%하에 유
의한 모습을 보였다. 
  다중비교 결과 우울에 대해 만족보다 보통과 불만족 
그룹의 평균이 높았으며, 심리적 안녕감은 불만족 그룹
보다 만족 그룹이 높았다. 그리고 영적 안녕감 또한 보통
과 불만족 그룹에 비해 만족 그룹이 높음을 확인 할 수 
있었다.



한국콘텐츠학회 2014 추계종합학술대회 452

Variable
Parameter 
Estimate

Standardized
Estimate

t P

상수 2.614 　 6.486 0.000

우울 -0.282 -0.142 -2.392 0.018
심리적  
안녕감

0.668 0.537 9.041 0.000

R_square: 0.384 Adj R-square: 0.379 
F-value: 72.763  P-value: 0.000**

*p<.05, **p<.01, ***p<.001 

2. 주요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

  우울, 심리적 안녕감, 영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상관 
분석 결과, 영적 안녕감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계수
는 0.608로 양의 상관임을 확인 할 수 있고, 반면, 영적
안녕감과 우울의 상관계수는 -0.500으로 음의 상관임을 
확인 할 수 있고, 두 변수의 유의 확률 또한 유의함을 알 
수 있다.  

3.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
영향

3.1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
영향

 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이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요인을 
파악하기 위해 설명 변수인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
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그 결과, 영적 안녕감에 유의
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는 우울(-0.282)과 심리적 안녕

감(0.668)으로,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( )은 반응변수
(영적 안녕감)의 전체 변이중 38.4%가 설명변수에 의하
여 설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.

표 1. 영적안녕감에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

3.2  우울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이 영적 안녕
감에 미치는 영향

  우울의 하위요인이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인 종교적 
안녕과 실존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설
명 변수인 우울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통해 회귀분석을 
실시하였다. 그 결과, 종교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
설명변수는 인지적 증상(-0.335)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

( )은 반응변수(종교적 안녕)의 전체 변이중 10.0%가 
설명변수에 의하여 설명되었다. 실존적 안녕에 유의한 
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는 신체적 증상(-0.390)과 인지적 

증상(-0.629)으로,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( )는 23.7%가 
설명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.  
  실존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이 영적 안녕감의 하위요인
인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
기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그 결과, 종교적 안녕에 유의
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는 자아수용성(0.218), 삶의 목

적(0.207)이며,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( )은 전체 변이
중 24.2%가 설명변수에 의하여 설명되었다. 실존적 안녕
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도 자아수용성(0.411)과 

개인적 성장(0.146)으로, 회귀식에 대한 설명력( )는 
46.6%가 설명변수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을 확인 할 수 
있다.  

Ⅳ. 논의 

1. 논의

  사모들의 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주요 변수들에 대한 
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목회만족도 외에 다른 요인들은 
유의미하지 않았다. 따라서 목회만족 여부가 사모의 심
리적, 영적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.
 사모들의 정신건강과 영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
석한 결과 사모의 우울은 영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가 있
었고, 심리적 안녕감은 영적 안녕감과 정적관계를 보였
으며 특히 심리적 안녕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. 이러
한 결과는 다양한 연구대상으로 검증한 국내외 선행연구 
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으며[3], 사모들의 심
리적 안녕 향상을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어야 함을 보여
주고 있다.
  또한 우울의 하위요인 중 영적 안녕감 하위요인에 미
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에 
동일하게 영향은 준 요소는 인지적인 요소이며, 실존적 
안녕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.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
적안녕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결과와 유
사함을 알 수 있다[4].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들이 영
적 안녕감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
하게 영향을 준 요소는 자아수용성이었다. 선행연구에서
는 자아수용성이 실존적 안녕과 정적관계 종교적 안녕청
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리적 안녕감 여러 하
위요인 중 자아수용성이 영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을 많
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[5]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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